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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 

2025— 우리의 사랑과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성찰해 볼때 

• 회개: 자아 (ego)를 놔 버리는 것 …. 

• “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짓 자아, 즉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려는 거짓 자아에 죽는 것이다. 

•  이것은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께로 ”돌아서는 것”이다 

           -- 프란시스와 예수  by Murray Bodo, OFM  

 

+ 형제회와 형제회 생활에 대한 나의 태도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기 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

1- 형제회의 평의회를 선출하고 후원하는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. 

● 매일 평의회원들을 위해 기도한다. 

●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모든 행사를 협조하고 도운다. 

 

+ 평의회를 후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 

+ 평의회에서 봉사할 수있도록 불림을 받은 능력과 재능을 지니고 있는가? 

2 나의 형제회를 사랑한다. 

● 형제회 월례회에 참석한다. 

● 형제, 자매들의 말에 경청한다. 

● 도움을 제공한다. 

● 월례회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에게 (전화, 이메일, 카드등으로) 연락한다. 

● 고인이 된 형제를 위하여 또 형제회 기도 목록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. 

● 프란치스칸에게는, 형제회는 생활 양식 (해야 될 일들중의 하나가 아니라) 이라는 것에 유념한다. 

 

+형제회에 제공할수 있는 어떤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가? 

+형제회 활동에 자의적으로 참석하는가? 

3- 회칙를 사랑한다. 

● 서약시에 약속한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. 

● 회칙에 대해 읽고, 기도하고, 묵상한다 - 매일 한, 두 조항 정도로 

● 회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가까이  갈 수 있도록 이끄는지 생각해 본다. 

 

+ 마지막으로 회칙을 읽은 때가 언제인가? 

+ 매일의 생활에 회칙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가? 

4-  성서를 사랑한다. 



● 성 프란시스의 말과 글 그 모든 것이  성서에 기초를 두었음을 안다. 

●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겠다고 결심한다. 

● 성무 일도를 바친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회안에서 (전 교회와) 기도하도록 도우며 성경 

말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. 

 

+ 매일이나 아니면 거의 매일 성서 봉독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? 

+ “복음에서 삶으로, 삶에서 복음으로” 라는 말을 새로운 사람이나 재속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떻게 

설명할 수 있는가?  (이것을 실행하는방법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가?) 

5- 매일의 회개를 위해 노력한다. 

● 매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 도움을 주시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안으로 초대한다. 

● 화해성사를 이용한다. 

● 우리는 “회개하는 형제 자매들”임을기억한다. 

 

+ 매일 나의 행동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가가? 

+ 처음 프란치스칸이 된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? 지난 주이래로 어떻게 달라졌는가가? 

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가장 좋은 것 

6- 성체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다. 

● 주일과 축일미사에  참여하며 가능하면 매일 미사에도 참석한다. 

● 성체 조배의 기회—성시간이나 감실 방문하기—를 선용한다.  

 

+ 성체안의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? 

+성체 조배의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가? 

 

2025년을 맞이 하면서, 여러분이 하는 모든일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청해 보시오. 

 위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저널에 쓴 후에 형제회에서 토론해 보시오. 

 


